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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는 코스닥 기업에 대한 투자정보 확충을 위해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홈센타홀딩스(060560)

소매 

작 성 기 관 (주)나이스디앤비 장백령 선임연구원작  성  자

■ 본 보고서는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통한 자본시장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코스닥 기업에 대한 

투자정보 확충을 위해,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의 후원을 받아 한국IR협의회가 기술신용

평가기관에 발주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 본 보고서는 투자 의사결정을 위한 참고용으로만 제공되는 것입니다. 또한 작성기관이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를 활용한 어떠한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본회와 작성기관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해당 기업이 속한 산업에 대한 내용은 산업테마보고서에서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고 싶은 투자자들은 산업테마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테마보고서는 발간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발간 중이며, 현재 시점에서 해당기업이 속한 

산업테마보고서가 미발간상태일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주)나이스디앤비(TEL.02-2122-1300)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자재 유통 분야 자체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지주회사

요 약

기업현황

산업분석

기술분석

재무분석

주요 이슈 및 전망

기술분석보고서  요약 영상 보러가기

https://www.youtube.com/irtvkorea


홈센타홀딩스(060560)

1

 레미콘, 아스콘 제조 및 

건축자재 유통 전문기업

 ▶ 대구·경북지역 레미콘, 아스콘 제조 및 유통 분야, 유류 유통 인지

도 확보한 그룹 지주회사

 ▶ 홈센타홀딩스 자체 사업으로 타일, 위생도기, 수전금구 유통 및 홈

스파월드 사업 진행

홈센타홀딩스
(060560)

대구·경북지역 레미콘, 아스콘 제조 및 유통 분야, 유류 유통 인지도 

확보한 그룹 지주회사

홈센타홀딩스(이하 ‘동사’)는 그룹 지주회사로서, 유류 도소매, 레미

콘, 아스콘, 석재 및 토사석 채취, 건축자재 도소매, 레저 스포츠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특히 대구·경북 지역 내 레미콘, 아스콘 사업을 

영위하는 다수의 계열사 및 관계사를 보유하고 있다. 관계사인 보광산

업의 골재 사업부에서 생산된 골재 중 약 90%는 레미콘 사업부와 아

스콘 사업부를 비롯한 홈센타홀딩스 그룹에서 수직계열화를 통해 원재

료를 안정적으로 수급하고, 근거리 공급 체계를 구축, 수송 비용을 절감

하여 대구·경북 지역 내 레미콘, 아스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동사의 연결 대상 종속회사는 레미콘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에이치

씨보광레미콘, ㈜에이치씨대동산업, ㈜에이치씨보광알엠씨, ㈜홈센타, 

㈜에이치씨황재레미콘, ㈜에이치씨제일레미콘, ㈜에이치씨보광콘크리트, 

유류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에이치씨대하에너지, 아스콘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에이치씨보광아스콘, 레미콘 제조 및 토사석채취업을 

영위 중인 ㈜보광산업, 건자재 유통업을 영위 중인 ㈜홈센타트레이더스, 

물류, 운송업을 영위 중인 ㈜에이치씨물류로 12개이다.

홈센타홀딩스 자체 사업으로 타일, 위생도기, 수전금구 유통 및 홈스파

월드 사업 진행

동사는 대구,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레미콘 매출과 건설자재 유통을 주 

사업으로 영위하는 홈센타홀딩스 그룹의 모회사인 동시에 자체사업으로 

건축자재 유통 및 레저스포츠업을 겸하고 있는 비금융지주회사이다. 연

결기준 동사의 매출구성은 유류 도소매 50%, 레미콘, 골재 및 아스콘 

등 건축재료 공급사업이 36%, 기타 스포츠센터 및 물류 등이 14%를 

점유하고 있다. 

동사는 2017년과 2018년에 종속회사 보광산업 투자지분의 손상차손이 

대규모로 발생하면서 큰 폭의 적자를 보였으나, 2019년에는 전방산업

인 건설업 경기가 주 사업장인 대구, 경북지역에서 호조를 보임에 따라 

연간기준으로 실적 호전이 기대되고 있다. 또한, 골재를 생산하는 보광

산업의 주가도 건설경기 호전에 힘입어 2019년 8월 6일 3,235원으로 

저가를 기록한 후 상승세를 유지함에 따라 2019년에는 손상차손 발생

가능성도 매우 낮은 것으로 전망된다.

시세정보(12/10)

현재가(원) 1,275

액면가(원) 500

시가총액(억 원) 1,085

발행주식수 85,113,017

52주 최고가(원) 1,970

52주 최저가(원) 921

외국인지분율 3.30%

주요주주
박병준 외 11인

50.66%

투자지표          (단위: 억 원)

구분 2016 2017 2018

매출액 957 2,344 2,390 

 증감(%) -19.89 144.82 1.98

영업이익 0.7 15.3 (49.2) 

 이익률(%) 0.07 0.65 -2.06

순이익 158 (575) (355) 

 이익률(%) 16.53 -24.55 -14.83

ROE(%) 11.98 -45.91 -38.92

ROA(%) 5.94 -15.44 -10.40

부채비율(%) 76.46 116.27 134.78

EPS(원) 283 (746) (428) 

BPS(원) 2,001 1,264 960 

PER(배) 8.08 (2.51) (3.04) 

PBR(배) 1.14 1.48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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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센타홀딩스는 

12개 종속회사를 

둔 지주회사

 

 Ⅰ. 기업현황

홈센타홀딩스(이하 ‘동사’)는 1988년 7월 25일 소방설비공사를 사업 목적으로 

경상북도 구미시에서 주식회사 동화소방으로 설립되었으며, 2002년 7월 01일 한

국거래소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다. 이후, 2016년 9월에 현재의 상호인 주식회사 

홈센타홀딩스로 변경하였고, 2017년 1월 1일 지주회사로 전환하였다.

동사의 연결대상 종속회사는 레미콘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에이치씨보광레미

콘, ㈜에이치씨대동산업, ㈜에이치씨보광알엠씨, ㈜홈센타, ㈜에이치씨황재레미콘, 

㈜에이치씨제일레미콘, ㈜에이치씨보광콘크리트, 유류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

에이치씨대하에너지, 아스콘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에이치씨보광아스콘, 레미

콘 제조 및 토사석 채취업을 영위 중인 ㈜보광산업, 건자재 유통업을 영위 중인 ㈜

홈센타트레이더스, 물류, 운송업을 영위 중인 ㈜에이치씨물류로 12개사이다.

 

[표 1] 동사 연결대상 종속회사           

상호 설립일 주소 주요사업

최근사업 
연도말

자산총액
(백만 원)

(주)에이치씨보광레미콘 1999.12 대구 달서구 장동 
306-41 레미콘제조 8,505

(주)에이치씨대동산업 1985.06 대구 동구 동호동 
200-8 레미콘제조 8,766

(주)에이치씨보광알엠씨 2002.01 대구 달성군 현풍면 
현풍서로 114 레미콘제조 8,250

(주)홈센타 2016.09 대구 북구 노원로 
25길 65 레미콘제조 26,200

(주)에이치씨대하에너지 1990.03 대구 북구 노원로 
139-6 유류도매 21,588

(주)보광산업 2004.09 대구 북구 
유통단지로 3길 60

레미콘제조,
토사척채취 92,460

(주)에이치씨황재레미콘 2003.01 경북 성주군 선남면 
나선로 1002-13 레미콘제조 1,936

(주)에이치씨보광아스콘 2002.01 경북 고령군 성산면 
성암로 86-43 아스콘제조 2,798

(주)홈센타트레이더스 2017.08 대구 북구 노원로 
139-27 건자재유통 347

(주)에이치씨제일레미콘 1984.02 경북 포항시 남구 
서원재로 90 레미콘제조 6,103

(주)에이치씨물류 2009.07 대구 북구 노원로 
139-6 물류, 운송 2,557

(주)에이치씨보광콘크리트 2007.01 경북 안동시 풍산읍 
경서로 4380-59 레미콘제조 10,408

*출처: 동사 IR자료(2019), 나이스디앤비 재구성

최대주주는 

박병준, 박진모, 

㈜피비, 대표이사 

박병윤

 [표 2] 주요주주 현황

주요주주 지분율(%) 주요주주 지분율(%)

박병준 14.52 박진모 9.33

(주)피비 8.35 박병윤 3.62

상호 사업자번호 주요 사업 비고

(주)피비 502-86-37685 부동산임대 계열회사

*출처: 동사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일반)(2019.10), 분기보고서(2019.09), 나이스디앤비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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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의 연결 

사업영역은 

지주회사/레미콘/골

재/레미콘/아스콘/

레저/상품도소매/유

류도소매/물류운송

동사는 2019년 9월 기준 총 57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총 3개의 본부(경

영지원부, 건축자재영업본부, 레저스포츠사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동사의 최대주

주는 박병준으로 14.5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특수관계인 박진모가 9.3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동사의 대표이사 박병윤은 3.62%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동사의 계열회사 ㈜피비는 지분 8.35%를 소유하고 있다.

동사의 2019년도 분기보고서에 의하면 동사의 연결 사업은 지주회사, 레미콘, 골

재, 아스콘, 레저, 상품도소매, 유류 도소매, 물류 운송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3] 동사 연결 주요 사업영역

사업분야 사업내용
지주회사 자회사 관리
레미콘 레미콘 제조공급
골재 석재 토사석 채취 및 골재 선별 파쇄 가공업

아스콘 아스콘 제조공급
레저 홈스파월드 운영

상품도소매 위생도기, 타일 등 도소매
유류도소매 휘발유, 경유, 아스팔트유 등 도소매
물류운송 시멘트 및 골재 운송업

*출처: 동사 반기보고서(2019.09), 나이스디앤비 재구성

동사는 대구,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레미콘 매출과 건설자재 유통을 주 사업으로 영

위하는 홈센타홀딩스 그룹의 모회사인 동시에 자체사업으로 건축자재 유통 및 레저

스포츠업을 겸하고 있는 비금융지주회사이다. 동사의 2019년 3분기 연결 사업별 

매출 비중은 지주회사 41백만 원, 레미콘 66,709백만 원, 골재 1,302백만 원, 아

스콘 5,492백만 원, 레저 2,966백만 원, 상품도소매 10,780백만 원, 유류도소매 

93,771백만 원, 물류운송 1,368백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4] 동사 최근 3개년간 연결/별도 사업매출 및 비중               단위 : 백만 원) 

연결매출
2019년 
3분기

매출비중
(%)

2018년
매출비중

(%)
2017년

매출비중
(%)

지주회사 41 0.02 42 0.02 47,759 0.02

레미콘 66,709 36.57 75,732 31.69 79,791 34.05

골재 1,302 0.71 3,100 1.30 5,810 2.48

아스콘 5,492 3.01 7,984 3.34 6,617 2.82

레저 2,966 1.63 3,820 1.60 3,814 1.63

상품도소매 10,780 5.91 17,557 7.35 24,605 10.50

유류도소매 93,771 51.40 129,009 53.98 113,678 48.50

물류 운송 1,368 0.75 1,765 0.74 0 0

합계 182,432 100 239,013 100 234,365 100

별도매출
2019년 
3분기

매출비중
(%)

2018년
매출비중

(%)
2017년

매출비중
(%)

건축자재 도소매 10,780 65.45 17,557 66.99 24,605 75.39

레저 2,966 18.01 3,820 14.58 3,814 11.69

비금융지주 2,724 16.54 4,832 18.44 4,216 12.92

합계 16,470 100 26,210 100 32,636 100

*출처: 동사 분기보고서(2019.09), 나이스디앤비 재구성

동사의 자체 

사업매출 비중은 

건축자재 도소매, 

비금융지주업, 레저 

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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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레미콘, 

건축자재 유통 사업 

등을 영위 중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로 139-6 

소재지 본사에 

전시장 운영 중

[그림 1] 동사 최근 3개년간 연결/별도 사업매출 및 비중  

 

*출처: 동사 분기보고서(2019.09), 나이스디앤비 재구성 

동사의 연결 사업 중 종속회사인 ㈜에이치씨대하에너지를 통한 유류 도소매 사업 

매출 비중이 가장 크고, ㈜보광산업을 포함한 9개 종속회사가 사업 영위 중인 레미

콘 제조 사업이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그 외 상품도소매, 아스콘, 레저, 골재, 

물류운송, 지주회사 순이다. 동사의 주요 매출을 발생하는 유류 도소매 사업은 종

속회사인 ㈜에이치씨대하에너지가 석유류 제품인 휘발유, 등유, 경유, 액화석유가스 

등을 S-Oil 주식회사로부터 매입하여 대구·경북지역에 판매하는 석유류 도·소매 

사업이다. 한편, 홈센타홀딩스 별도 사업별 매출 비중은 2019년 3분기 기준은 건

축자재 도소매 107억 원(65.45%), 레저 29억 원(18.01%), 자회사들로부터의 배

당금수입 27억 원(16.54%)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2] 동사 본사 사진과 전시장 사진

동사 본사 사진 전시장

*출처: 동사 기업방문(2019.11.06), 나이스디앤비 재구성

동사는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로 139-6 소재의 본사를 운영 중이며, 대형 전시장 

내에 타일, 위생도기, 수전금구, 세면기 등의 건축자재 샘플을 보유하고 있어 소규

모 주택업자나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고 있다. 또한, 레저 스포츠 사업으로 대구

광역시 남구 봉덕동 소재의 홈스파월드를 운영하고 있다. 동사가 유통하고 있는 상

품은 아파트, 오피스 빌딩, 일반 주택 및 리모델링 건설업체에서 사용하는 건축 마

감재 중 타일, 위생도기, 수전금구, 세면기 등이며, 동사는 아이에스동서, 로얄토토, 

대림통상, 대림비앤코, 경동세라믹스, 다다 등과 타일 및 위생금구 판매대리점 계약

을 체결하여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대표이사 박병윤(1972년생, 남)은 경북대학교 

경영대학원 전략 및 조직관리학 석사학위를 취득하였고, ㈜홈센타, ㈜대하상사, ㈜

보광아스콘 등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2017년 8월부터 동사 대표이사로 취

임하여 경영총괄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홈센타홀딩스(060560)

5

동사는 건축자재 

유통과 레저 스포츠 

사업을 별도로 운영

건축자재는 

정밀화학산업으로 

건축 및 조선, 

플랜트 산업 전방에 

광범위하게 사용

건축자재 Value 

Chain

KCC, 벽산, 

LG하우시스, 

한솔홈데코, 

한화L&C 5대 

주요기업

 Ⅱ. 산업분석

동사는 지주회사지만 자체 사업으로 건축자재 유통 및 레저 스포츠 사업을 운영하

고 있다. 대구·경북 지역 내 건축자재인 바닥 마감재(타일), 수전금구(세면기 등), 

위생도기(양변기 등) 등을 유통하고 있으며, 대구시 남구 봉덕동 소재의 헬스클럽, 

수영장, 사우나 등의 시설을 구비한 홈스파월드를 운영하고 있다. 

■ 건축자재 산업

건축자재 산업은 유리섬유, 광물, 석고 등의 다양한 원료를 이용하여 단열재, 천장

재, 마감재, 바닥재 등의 건축자재 제품을 생산하는 정밀화학산업으로, 건축, 조선, 

플랜트 등이 주요 전방수요 산업이다. 건축자재는 건축 및 조선, 플랜트 산업 전반

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특성이 있는데, 사용 측면에서 살펴보면 건물용, 주거용, 

공공 인프라용, 조선용, 플랜트용 등이 있으며, 우리가 생활하고 근무하고 있는 거

의 모든 곳에 이용되고 있다. 건축자재 산업의 Value Chain은 ‘소재 및 설계(건

축소재 산업, 건축설계 산업, 코팅 및 압출 성형, 자동화 설비 등) → 친환경 건축

자재 → 주택 및 빌딩(신축 및 리모델링 등)’건축 산업으로 구성된다.

 [그림 3] 건축자재 Value Chain

건축소재 및 설계 건축자재 주택 및 빌딩
건축소재/설계산업, 코팅 및 

압출 성형, 자동화 설비
에너지 절감 건축자재 신축 및 리모델링 건축산업

*출처: 한국신용정보원 TDB 시장보고서 친환경 건축자재 2018, 나이스디앤비 재구성

친환경 건축자재는 유해물질 발생이 적은 친환경 소재와 에너지를 줄일 수 있는 

화학 소재를 도입하여 건물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는 친

환경·저에너지 건축재료를 말한다. 국내 친환경 건축자재 산업은 주요 원자재를 

해외에서 수입·가공하여 완제품을 만들어 주로 국내에서 수요를 충당하고 있는 

산업 구조로 되어 있다. 

친환경 건축자재는 일반적인 공산품들과는 달리, 최종 소비자가 직접 사용하는 때

도 있지만, 대부분이 최종 마감을 위해 반제품의 형태로 건축업자나 인테리어업자

들에게 제공되어 건축 마감재 및 자재 형태로도 최종 소비자에게 제공되고 있다. 

국내 친환경 건축자재 시장은 KCC, 벽산, LG하우시스, 한솔홈데코, 한화 L&C 5

대 주요기업이 60% 내외를 점유하고 있으며, 주요기업들은 그룹사 또는 안정된 

유통망과 대형 수요처를 확보해, 조직력, 기술력, 자본력을 기반으로 전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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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부문 위주의 

건설시장은 

주택경기 변동에 

민감

2019년 국내 건설 

수주, 전년 대비 

6.2% 감소 전망

2019년 공공 

수주 9.2% 증가, 

민간 수주 

12.3% 감소 

건축자재의 전방시장인 우리나라의 건설시장 구조는 수요계층이 공공부문보다는 민

간부문 위주로 형성되어 있고 공사종류 또한 토목 공사보다는 건축공사, 건축공사 

중에서도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거용 건물 위주의 시장구조이기 때문에 건설경기는 

상당 부분 주택경기의 변동에 의하여 주도되고 있다. 타 산업에 비해 계절적 경기

변동의 정도가 심한 편인데 동절기보다는 하절기가 성수기이므로 전반기보다는 후

반기에 매출이 증가하는 특성이 있다.

대한건설협회의 「2019년 건설경기 및 건설자재 전망자료」에 따르면, 2019년 국

내 건설 수주는 전년 대비 6.2% 감소한 135조 5,000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하였다. 2017년 하반기에 시작된 건설 수주의 감소세가 2019년까지 지속할 것으

로 예상되며, 2015년 이후 3년 동안 역대 최고 수준의 호조세를 보인 수주액이 

2018년에 전년 대비 10.0% 감소해 3년 호황이 종료된 데 이어 2019년에도 

6.2% 감소가 예상된다. 특히, 2019년 수주는 2014년의 107조 5,000억 원 이후 

5년 내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2019년 국내 건설 수주가 감소하는 

주된 원인은 공공 수주가 생활형 SOC(Social Overhead Capital: 사회간접자본) 

투자 및 공공기관 투자 증가 영향으로 다소 늘어나겠지만, 민간 수주가 주택부문을 

중심으로 상당 수준의 감소세를 이어가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발주 부문별로는 공공 수주가 9.2% 증가하는 반면, 민간 수주는 12.3% 감소 전망

으로, 공공 수주는 생활형 SOC 관련 발주 및 공공주택 발주 증가, 전년도 기저효

과 영향으로 9.2% 증가할 전망이나, 민간 수주의 하락 폭을 만회하기에는 역부족

일 것이며, 민간 수주는 주택 수주가 부진한 영향으로 전년 대비 12.3% 감소한 

90조 3,000억 원을 기록해 2014년(66조 7,000억 원) 이후 최저치를 보이면서 부

진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표 5] 2019년 국내 건설 수주 전망

 

*출처: 2019년 건설경기 및 건설자재 전망자료, 대한건설협회(2019.01), 나이스디앤비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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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 수주는 전년 

대비 6.9% 증가 

/ 건축 수주는 

전년 대비 16.9% 

감소 

/ 비주거 건축 

수주는 전년 대비 

6.2% 감소   

타일 시장 전체 

수요는 감소세, 

공공물량은 유지될 

전망

위생도기 시장 

역시 국내 

건설경기에 의존

공종별로는 토목 수주가 생활형 SOC 발주 증가와 민간부문의 설비투자 부진에도 

불구하고, 2019년에는 유화 플랜트 등 일부 대규모 플랜트 발주 영향으로 전년 대

비 6.9%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건축 수주는 우선 주택 수주가 주택･부동산 규제

가 강화된 가운데, 신규 입주 물량 과다, 금리 인상, 거시경제 회복 부진 등의 영향

으로 전년 대비 16.9% 감소해 전체 수주 감소세를 주도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

며, 비주거 건축 수주는 금리 인상, 거시경제 둔화, 오피스텔 공사 발주 감소, 전년

도 수주 호조세로 인한 통계적 반락 효과 등의 부정적 요인과 정부의 생활형 SOC 

투자 확대 및 기업 투자 지원책 발표 등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전년 대비 

6.2% 감소가 예상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동사가 사업을 영위 중인 건축자재 중 타일 시장의 2018년 공급은 전년 대비 

4.4% 감소하였고, 국내 생산은 전년 대비 8.5% 감소, 수입은 전년 대비 3.0% 감

소하였으나 2018년 국내 타일 시장의 수입품 비중이 75.8%로 2017년 (73.4%)

대비 증가하여 매년 지속해서 수입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건설경기 하강국면의 영

향으로 내수는 전년대비 4.5% 감소하고, 수출은 전년대비 39.0% 큰 폭으로 증가

하였으나 수요 비중이 낮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편, 2019년 타일시장의 생산

은 2018년 대비 축소될 것으로 보이고, 수입은 중국산 타일에 대한 덤핑 관세 부

과와 중국산 수입 타일 가격 상승에 따른 수입량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며, 

내수도 공공물량은 유지되나 민간 물량은 공급 감소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위생도기(양변기) 2018년 전체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8.8% 감소하였으며, 생산

은 전년 대비 3.4% 소폭 감소하였고, 수입은 전년 대비 9.7% 대폭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국내 위생도기 시장에서의 수입품 비중은 84.8%로 수입국 중 중국

의 점유율은 98.0%(4,047천조 원)로 중국산 위생도기 의존도가 매우 높고, 수입

량은 3년 연속 증가 추세가 꺾였으나 공급의 생산과 수입을 대비해보면, 수입이 생

산보다 5.6배 차이로 국내 생산의 시장점유율은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분

석하고 있다. 2019년에도 건설 부동산 경기침체가 타일 및 위생도기 등 후방 산업

의 큰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중국 정부는 환경보호법 강력한 집행에 따

라 생산공장 가동 축소 및 공장 이전 등으로 제품 경쟁력 하락과 국내 건설경기 불

황에 따라 생산 및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표 6] 국내 타일, 위생도기 시장 규모

[국내 타일 시장] [국내 위생도기 시장]

*출처: 2019년 건설경기 및 건설자재 전망자료, 대한건설협회(2019.01), 나이스디앤비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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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자재 유통시장 건설자재의 유통은 공공공사와 민간 공사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공공 공사

의 경우 2005년 도입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에 따라 직접구매 대상자재의 경

우 발주자(조달청)가 미리 구매하여 건설업체에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 대상적용 

공사규모는 예정가격 기준 20억 원 이상의 종합공사와 3억 원 이상의 전문공사이

다. 반면, 민간 공사와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에 해당되지 않는 공공 공사의 경

우 건설자재업체 또는 대리점을 통해 건설업체로 판매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건설자재의 유통은 건설자재 업체에서 건설회사로 직접 판매하는 형태가 있으며, 

도·소매 유통대리점 등을 통해 판매하는 간접 판매형태가 있다. 일반적으로 대량

구매를 하는 경우 가격협상을 통한 원가절감을 위해 직접구매방식을 채택하며, 소

량구매 또는 수시로 필요한 자재를 구매할 때는 간접구매방식으로 자재를 조달한

다. 종합건설업체의 경우 발주자가 공급하는 지급자재와 전문업체가 직접 조달하는 

마감재 등을 제외하고 구조재 등의 주요 자재에 대해 직접 구매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전문건설업체는 기본설계와 계획에서 초과한 자재를 일반적으로 구매, 

조달하고 있다. 다만, 가격협상력이 약하거나 자재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종합

건설업체의 경우 자재비를 하도급에 포함하여 전문건설업체가 직접 구매하도록 하

고 있다.

대구광역시 

입주·공급·멸실

주택 물량추이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에 따르면 2019년 10월 말 현재 대구에서 1순위 청약을 받

은 통장은 모두 28만 1,192개로 집계되었고, 청약 열기도 지속해서 이어지고 있

다. 부동산인포는 2019년 1~9월 대구 아파트 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이 21.97대 

1을 기록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표 7] 대구광역시 입주·공급·멸실주택 물량추이

 

*출처: 매일신문, 보도자료(2019.10.30.), 나이스디앤비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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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자재 유통시장 특히 포스코건설이 대구 중구 대봉동에 공급한 '대봉 더샵 센트럴파크' 2차 단지가 

평균 153.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수십 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한 단지가 

속출했다. 공급 물량도 역대 최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분양·광고대행사 애드메이

저 부설연구소 디자인센터가 분석한 '2019년 대구 주택분양 시장 현황'에 따르면 

2019년 10월 말까지 분양한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은 36개 단지, 2만 3천 

210가구에 이른다. 올 연말까지 대구에서 13개 단지, 8천 800가구가 분양 예정인 

점을 고려하면 올해에만 3만 2천 가구가 공급, 지난 2003년 2만 7천 686가구를 

넘는 역대 최대 물량을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 내년 상반기에도 대구에서 8천 200

여 가구가 분양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따라 대구의 아파트 청약 시장 열기가 이

어질지를 두고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대구 부동산업계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등 정부 규제에도 불구하고 분양 시장이 당분간 활기를 띨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스포츠 레저 사업

■ 스포츠 레저 사업

동사의 레저 스포츠 사업 부문에서는 사우나(온천), 찜질방, 수영장, 헬스클럽 등의 

레저스포츠 및 근린생활시설 운영과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 동사는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동 소재의 홈스파월드를 시설 리모델링하여 2005년 8월부터 개장하여 

운영 중이며, 매년 일정 수준의 매출을 꾸준히 시현하고 있다. ‘2018 스포츠산업 

실태조사(2017년 기준조사)’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사업체 수, 매출액, 종사자 

수 등에 기반한 국내 스포츠산업 규모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분석된다. 지

역별 매출액으로 볼 때, 대구지역의 2017년 스포츠산업 매출액은 1조 4,280억원

으로 서울지역 30조 6,990억 원의 4.7% 수준에 해당한다. 

[그림 4] 2015년~2017년 국내 스포츠산업 매출액

 

*출처: 스포츠산업 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2018), 나이스디앤비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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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정유사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 

[그림 5] 스포츠산업 지역별 매출액

 

*출처: 스포츠산업 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2018), 나이스디앤비 재구성

동사는 [표 4], [그림 1]에서와 같이 자체 사업으로 건축자재 유통, 레저 스포츠 

분야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동사의 연결기준 전체 매출구조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유류 및 레미콘 분야의 산업특징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유류 산업

국내 석유사업자는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대리점・주유소・일반판매소 등

의 석유판매업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석유정제업자는 원유를 정제하여 각종 석유제

품(휘발유, 경유, 등유 등)을 생산하는 정유사와 용제를 생산하는 용제생산업체로 

구분되며, 국내 석유시장은 정유사 위주의 과점체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

내 주요 정유사인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 등 '정유빅4'는 

국제 유가와 정제마진의 변화에 따라 매출과 이익이 크게 요동치는 사업구조로 되

어 있다.  

[그림 6] 유류 산업환경 분석 구조

 

*출처: 주유소 경영실태진단 및 경쟁력 강화방안, 삼정KPMG(2015), 나이스디앤비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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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유통구조 

흐름도

 

 

국내 석유 유통단계별 주요 사업자는 정유사, 수입사, 대리점, 주유소 등이며, 국내 

석유제품 공급은 대부분 4개 정유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어 정유사에 대한 석유

제품 조달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국내 석유제품 유통구조는 최대 3단계 경로를 거

쳐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구조이며, 원 공급자인 정유사/수입사와 주유소 사이의 중

간공급자는 대리점이 유일하다. 판매단위가 소량이고 구매자가 광범위한 지역에 분

산되어 있는 일반 소비자들은 주유소/일반판매소를 통해 공급받을 수 있다. 반면, 

판매단위가 대량인 산업체와 같은 대규모 수요처에는 정유사가 직접 공급하는 경우

도 있다.

석유제품 조달구조 측면에서 주유소는 정유사 상표주유소와 자가 상표주유소로 구

분된다. 상표사인 직영, 상표사인 자영, 자가상표 자영과 같은 상표주유소의 경우 

정유사와 수입사로부터 직접 공급 받거나 대리점을 통해 공급받는다. 정유사 전량

구매계약 상표주유소의 경우 전자상거래 참여를 제한받고 있다.

[그림 7] 석유 유통구조 흐름도

 

*출처: 2017년 석유유통시장 현황 및 2018년 정책방향, 석유연보(2017), 나이스디앤비 재구성 

석유사업법의 주유소 등록요건 상 주유소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설비는 저장

시설, 주유기, 공중화장실로 구성되며, 주유소 기본설비에 대한 기준은 아래와 같이 

지역에 따라 달리 적용하고 있다. 주유소는 소유 형태에 따라 직영 또는 자영으로 

구분되고, 운영 형태에 따라서 셀프 및 비셀프로 구분된다. 주유소 사업 수익성 악

화로 인해 정유사들은 운영·유지비가 높은 직영주유소를 축소 및 매각하고 운영을 

위임하는 자영주유소로 유통망을 유지하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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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산업은 

국제석유제품 

가격을 기준으로 

가격을 책정

레미콘 산업은 

주문형 산업, 

지역형 산업, 

 

국내 주유소는 경질유인 휘발유, 경유, 및 등유를 수송용과 난방용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주유소의 유종별 판매량 실적을 분석한 결과 수송용 제품, 경유의 판매량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유종별 정유사의 판매가격은 1997년 석유제품 

가격자율화가 실시된 이후 2001년 1월까지는 국제원유가의 변동을 기준으로 하는 

가격책정방식을 사용하였으나 이후 국제석유제품가격을 기준으로 가격을 책정하고 

있다.

국제석유제품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국제시장의 수급을 국내가격에 반

영하기 위한 방식으로 국제가격이 상승할 경우 국내 정유사의 수출이 증가하여 국

내가격도 상승한다. 국제시장 가격 하락 시에는 수입이 증가하여 국내시장 가격도 

낮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세전 공급가격은 원유도입에 따른 제비용, 정제

비용, 그리고 정부 부과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제비용은 설비투자관련 감가

상각비, 차입금 이자, 저유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급가격은 도매가격의 기준이 

되는 가격으로 세전공장도 가격에 제 세금을 포함하고 있으며, 정유사가 대리점 및 

주유소에 공급할 때 적용되는 명목상의 기준가격으로 국제제품가격 및 환율, 시장

수급에 따라 변동한다. 정유사가 실제로 주유소 및 대리점에 공급하는 가격은 거래

처의 신용도 및 판매량 등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고 있다.

■ 레미콘 산업

레미콘 산업은 플랜트 설비와 골재 야적장, 믹서 운반 트럭을 보유해야 하는 산업

으로 운송 시간의 제약을 받는 제품의 특성상 주문에 의한 생산, 공급하는 주문형 

산업이며, 일반 제조업보다 가동률이 저조하고 수요에 대한 공급이 비탄력적인 것

이 특징이다. 

레미콘 산업은 토목, 건축공사에 사용되는 기초 교착 자재로서 제품 생산 이후 90

분 이내에 도달해야 사용이 가능한 시간 제한적인 산업으로 지역형 산업이다. 제품

의 특성상 건설공사의 발주가 대부분 인구가 집중된 도심에서 발생하므로 도시권에

서 생산되어야 하는 도시집중형 산업이다.     

레미콘 산업은 계절형 산업으로 수요처인 건설산업의 동향에 지대한 영향을 받는

다. 따라서 건설활동이 활발한 봄과 가을에는 수요가 급증하고 겨울철과 장마철에

는 수요가 급락하여 성수기와 비수기가 확연히 구분되는 계절적 특성이 있다. 보통 

비수기는 1~2월, 7~8월 장마 기간이며, 그 외 기간은 성수기로 볼 수 있는데, 특

히 4~6월, 추석 전 20일이 최고 성수기를 이룬다.

2018년도 레미콘 출하실적은 건설경기 하락추세를 반영 2017년 174,300천㎥ 대

비 9.1% 감소한 158,500천㎥에 그칠 것으로 분석되고, 2019년 주택의 신규 착공 

부진, 수주감소 등 건설경기 침체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2019년 레미콘 출하

는 2018년 대비 7.3% 감소한 147,000천㎥를 출하 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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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레미콘 2018년 수급실적 및 2019년 수급전망

 (단위 : 천㎥,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상반기 하반기 계
증감률
(전년비)

상반기 하반기 계
증감률
(전년비)

출하량 174,300 76,500 82,000 158,500 -9.1 72,000 75,000 147,000 -7.3

*출처 : 레미콘 2018년 수급실적 및 2019년 수급전망(대한건설협회), 나이스디앤비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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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기술분석

건설자재는 유형별, 

재료별, 공종별로 

다양하게 구분

1. 건설자재 유통 분야

건설자재는 크게 건축물의 뼈대를 이루는 구조재 시장과 그 뼈대를 치장하는 마감

재 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구조재는 건물의 하중을 감당하고, 건축물의 성능과 

안전을 좌우하는 중요한 구성 요소로 내강성, 비축성, 불연성, 내열성 등이 우수해

야 하며 품질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야 한다. 마감재는 하중과 관계없이 주로 피복 

및 치장을 목적으로 건물의 내·외부에 마감되는 자재로서 용도별로 외장재, 내장

재, 지붕재, 바닥재, 창호재, 방수재, 배선재, 전기 및 조명기구, 냉·난방기기 등으

로 구분할 수 있다. 

건설자재를 재료별로 구분하면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는데, 건설자재는 구조재, 

철강·비철재, 내·외장재, 도료, 창호재, 방수·보온단열재, 전기설비재, 기타재, 시

약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표 9] 건설자재 재료별 분류
 

분류 소분류 분류 소분류

구조재료
골재, 시멘트, 혼화재
조적, 지붕재, 콘크리트 
가공제품, 말뚝, 구조용 목재

철강・비철
재료

강재, 판재, 선재 및 봉강
용접봉, 구조용강판, 볼트
너트류, 주철·주물·주강 등

내・외장재
합판, 내외장 패널
바닥재, 미장재, 지류

도료
바탕도료, 방청도료
표면도료, 희석제

창호재
창 및 문, 창호 부자재,
창호용 실링재, 유리

방수・보온
단열재

아스팔트, 방수재,
보온·단열재, 흡음재

급배수 및
위생설비

밸브류, 이음관, 급배수,
냉난방관, 위생설비
보일러, 펌프 등

전기설비
재료

전선, 선로용품
등기구류, 배선, 전기기구

기타재료
접합·접착제, 가설재,
부품류, 금속재료

시약 시약·시험기구

 

*출처: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전문건설업 업종별 자재시장 기초 연구,(2016), 나이스디앤비재구성
 
한편, 건설자재를 건설공사 공종별로 살펴보면, 공통자재, 건축자재, 토목자재, 기계

설비자재, 전기통신자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건축/토목공사 등과 상관없이 공통

적으로 사용되는 자재는 봉강, 형강, 강판 등 철강자재와 알루미늄, 동 등 비철자

재, 골재, 시멘트, 레미콘, 목재, 가설재 등이 있다. 

건축용 공사에 주로 활용되는 자재는 벽돌/블럭재, 석재/타일재, 미장방수재, 지붕/

유리재, 철물재, 창호재, 내외장재, 단열재, 바닥재, 실내장식재, 조립식건물재, 도료 

등이 있다. 토목공사에 주로 활용되는 자재는 도로포장재, 도로용블럭재, 도로시설

물 및 안전용품, 토목용관, 수로용재, 교량/하천/항만재, 토목용말뚝, 토목용블럭, 산

업용화약, 토양안정재, 조경관련재, 울타리재 등이 있다. 또한, 기계설비공사업과 전

기 및 통신공사업에서 주로 활용하는 기계설비자재와 전기통신자재 역시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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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일은 도기질 

타일로 벽타일과 

바닥 타일로 구분

■ 타일 산업

일반적으로 타일은 도기질 타일(Ceramic Tile)을 말하며 함수규산반토를 주성분으

로 하는 점토에 규석, 장석, 석회석 등의 미분을 가하여 소지재로 만들어 성형, 건

조, 소성한 것이다. 크게 벽타일과 바닥타일로 사용된다. 벽타일은 도기질과 자기질 

모두 가능하나 질감, 디자인, 규격의 다양성 등을 고려하여 도기질을 사용한다. 외

부에 노출된 보온성이 떨어지는 공동화장실에는 자기질을 사용한다. 바닥 타일의 

경우 자기질, Polishing, 반자기질, 석재 등 충족할 수 있는 타일을 선택한다. 

타일은 호칭 명에 따른 구분과 소지의 질에 따라 구분되며 유약을 도포 여부에 따

라 다시 시유타일 또는 무유타일로 구분된다. 내장 타일은 자기질, 소기질, 도기질

로 외장타일은 자기질, 석기질, 바닥타일은 자기질, 석기질로 모자이크 타일은 자기

질 타일로 구분할 수 있다.

타일업계는 고급타일보다 동남아시아 및 중국산 타일이 급증, 시장의 2018년 

75.8% 정도까지 수입되어 치열한 경쟁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중국산은 저가의 저

품질과 중저가의 고급제품이 수입되어 급속도로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나고 있으며, 대형규격(300×600㎜)과 Polishing 타일의 경우 중국산과 터키, 인

도네시아 제품이 국내 시장을 거의 잠식하고 있다. 

타일은 유행에 매우 민감하다. 특히 모델하우스에서 SPEC이 결정되기 때문에 입찰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 입찰의 경우 제조업체보다는 전문 유통업체들과 건설업체들

이 직접 거래하고 있으며, A/S는 물론 각 현장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건설업

체 요구에 부합된 제품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 경쟁력이다. 

[그림 8] 타일 제조공정 

 

*출처: 한국신용정보원 TDB 기술보고서, 나이스디앤비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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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일은 유행에 

민감

타일 제조공정은

제토 – 성형 – 건

조 – 유약칠 – 소

성 – 갑출 및 포장

동사의 건축자재 

유통제품은 

아이에스동서, 

경도세라믹스, 

대림비앤코 등의 

타일 1,625종, 

위생도기 등

타일의 트렌드를 살펴보면, 지난 90년대 후반까지 색상과 문양이 가미된 형태를 선

호하였으나, 2000년부터는 타일이 대형화되고 화이트＆블랙 위주의 타일과 대리석 

질감을 나타낼 수 있는 타일이 인기를 끌었다. 최근에는 장식적 타일과 색채 풍의 

복고풍 바람이 조금씩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타일 등 기타 도기 용품의 제조공정은 대량생산에 적합한 공정이 정립되었으며, 제

토, 성형, 건조, 유약칠, 소성 등의 공정으로 이루어진다. (제토) 타일 등의 도기용

품에 사용되는 재료는 활석, 점토, 장석, 백토 기타 재료가 사용되며, 스프레이 드

라이어 공정에서 분쇄가 이루어진다. 분쇄된 원재료는 미루공정에서 소지의 형태를 

갖추게 된다. (성형) 타일 제조에서 주로 사용되는 성형방법은 건식의 프레스

(Press) 성형과 습식의 사출성형이 있다. (건조) 성형된 소지는 수분을 갖고 있으

므로 가마 안에서 급격히 건조하면 결점이 발생할 수 있어, 터널식 건조기를 주로 

사용하며, 건조작업을 수행한다. (유약칠) 건조 전이나 건조 후 유약을 바르는 공

정으로, 1차 유약칠은 상부에서 분무기로 살수하고, 2차 유약칠은 모양을 내는 과

정으로 진행된다. (소성) 적재하여 온도 1,200~1,260℃의 가마에서 구워내는 공

정을 말하는데, 1차 소성에서 자기질, 석기질로 된 외장, 바닥, 모자이크 타일은 유

약을 발라 소성한다. 2차 소성은 내장타일과 같은 도기질의 것을, 1차 소성 후에 

유약을 발라 재소성한다. (갑출 및 포장) 가마에서 타일을 꺼내 외관색상, 치수, 균

형 등 물리적, 화학적 검사를 거쳐 포장한다.

동사는 아이에스동서(구, 동서산업), 경동세라믹스(구, 극동요업), 대림비앤코(구, 

대림요업), 삼영산업(구, 삼영요업) 등의 타일 1,625종과 위생도기 등의 제품을 유

통하고 있다. 아이에스동서는 1989년 설립된 부산 ∙ 경남지역 건설업체인 일신건

설산업이 현대건설 토목사업부에서 분리된 동서산업을 2008년에 인수하면서 ‘아

이에스동서’로 사명을 변경하였고, 별도법인 아이에스동서는 요업, 콘크리트제품 

제조업, 종합건설업을 수행하며 주택 브랜드 ‘에일린의 뜰’과 주상복합 브랜드 

‘W’, 요업 브랜드 ‘이누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종속기업인 한국렌탈, 아이에

스해운 등을 통해 산업용 장비 임대 및 해상화물운송업을 영위하고 있다. 

[그림 9] 아이에스동서 타일 종류
 

*출처: 아이에스동서 홈페이지, 나이스디앤비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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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에스동서의 

디지털 타일, 

포슬레인 타일, 

벽타일, 바닥 타일

경동세라믹스는 2005년 1월 타일 및 위생기 제조 판매를 사업 목적으로 설립되어 

인천광역시에 본점을 두고 있으며, 주력 제품은 벽타일, 바닥 타일, 메탈, 폴리싱, 

포세린, 우드타일 등의 타일을 전문으로 생산하여 유통하고 있다. 

[그림 10] 경동세라믹스 주요 타일 제품

벽타일 바닥 타일 메탈 폴리싱

*출처: 경동세라믹스 홈페이지, 나이스디앤비 재구성

대림비앤코(구, 대림바스)는 위생도기 제품·상품을 제조, 판매하는 사업과 욕실 

관련 상품과 생활가전제품의 렌탈 및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다. 국내 위생도기 시

장 1위 사업자로, 2만 8천 평 규모의 제천 공장에서 비데 일체형 양변기, 원피스 

양변기 등을 연간 40만 개 생산하고 있다. 종속회사인 상하이법인을 통해 욕실 관

련 건축자재의 무역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헬스케어 및 미용 관련 업체인 아

도바이오를 보유하고 있다.

동사가 유통하고 있는 아이에스동서의 디지털 타일은 자연 질감과 거의 같게 제품

의 질감을 재현해냄으로써 재현성의 우수하며, 분사 방식으로 표면에 굴곡이 있는 

입체형태에도 프린팅이 가능할 만큼 표현적 성능이 뛰어나며 제품의 개발，주문 생

산 시 Lead Time을 줄일 수 있어 탄력적 대응이 수월하다.

벽타일은 고급 유약을 사용하여 다양한 색상과 질감 표현이 가능하고 세척이 쉬워 

화장실 시공에 주로 사용된다. 동사가 취급하는 아이에스동서의 벽타일은 양질의 

생산 설비를 구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외 유명 전시회 투어를 통해 익힌 디자

이너들이 참여하여 이누스만의 고품격 타일 생산에 주력하고 있다.

바닥 타일은 자기질의 원료를 고압의 Press와 고온으로 소성하여 벽 바닥은 물론 

외장까지 시공이 가능한 제품으로 사면 컷팅 처리가 되어 있어 천연의 질감을 최적

의 상태로 표현하기 쉬우며 다양한 시공 공간에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위생도기 산업

국내 위생도기 산업은 계림요업, 대림비앤코, 세림산업, 아이에스동서 4개 메이저 

회사와 중국산 부속을 조립하여 판매하는 20여 개의 회사로 이루어져 있다. 2000

년 초반에는 위생도기 산업 분야에 10여 개에 이르는 메이저 회사가 있었으나, 건

설경기 불황 및 중국산 제품에 고전하면서 현재는 양산설비를 갖춘 회사는 4개사

로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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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절수형 양변기 

고급화, 

욕실리모델링 

시장은 성장세

수전금구 산업

패키지 토탈 욕실

동사는 건설자재 

세트화 판매전략, 

고부가가치 제품 

판매전략, 체험 후 

오프라인 판매전략 

등의 마케팅 차별화 

전략 실현

위생도기 산업은 최근 절수형 제품 및 기능성(비데 등) 제품 개발에 대한 시장요구

가 커지면서 기존 도자기 중심의 제품에서 플라스틱 등 다양한 소재와 전자부품이 

채용되는 제품 생산으로 전환 중이다. 특히 절수형 위생도기 및 기능성 제품에 대

한 수요 증가로 위생도기 제품뿐만 아니라 부속제품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세계 각국은 절수형 제품 표준법 제정, 절수등급제 도입, 건축법 개정 등을 시행하

고 있으며, 한국도 2014년 1월 1일부터 기존 13L급 양변기 대신에 절수형인 6L

급 양변기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최근 소득증대에 따라 욕실 기능에 대한 인식

이 단순 생리해결 기능에서 개성표현과 고급화로 전환되면서 욕실리모델링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4.5L급 초절수형 양변기 개발을 통한 위생도기 시장의 

선점을 위한 기술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위생도기 산업은 시멘트, 콘크리

트, 타일 등 주요 건설자재와 마찬가지로 건설경기에 매우 민감한 특징을 갖고 있

으며, 건설경기가 호황과 불황기에는 위기를 맞기도 하였으나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면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세면대, 위생도기 등 욕실제품을 하나씩 따로 팔던 것에서 '패키지'(package)로 묶

어 파는 '토털 욕실'로 시장 추세가 변화하면서 욕실제품 전반에 걸쳐 제품군을 구

축하려는 업체들이 많아지고 있다. 위생도기, 세면대, 수전까지 전 욕실제품을 아우

르는 토털 욕실 브랜드로서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으며, 디자인 노하우를 전수받아 

프리미엄 제품을 선보이거나, 수전의 기능성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절수형 수전 개

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처럼 욕실업체들이 수전에 주목하고 관련 시장 공략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은 점점 가속화되는 토털 욕실 트렌드에 따라 업체별로 보유제품의 구색을 강화

해야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점점 토털화되는 욕실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

려면 욕실제품 모든 분야를 아우를 수 있는 자체생산 설비와 유통망 구축이 중요하

다. 이는 원가절감에서도 유리한 요소로 작용하는 만큼 설비나 디자인에 대한 업체

들의 투자는 앞으로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동사의 건설자재 유통 분야는 제품의 인지도와 브랜드 파워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

하는 산업에 속하기 때문에 영업마케팅 역량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동사의 영업 마

케팅은 국내 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건설사, 리모델링 업체 

등을 대상으로 마케팅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데 동사의 첫 번째 판매 전략은 제품의 

세트(SET)화 판매 전략으로 타일, 위생도기 등 개별 판매 외에 TOTAL BATH

(토탈바스)로 설계 스펙(SPEC) 영업을 통하여 세트 납품을 시현하고 있다. 두 번

째는 고부가가치 제품 판매 전략이다. 최근 이슈인 친환경 제품을 포함한, 비데일

체형 위생도기, 절수제품 등 고부가가치의 제품 판매 전략을 수립하고 적용하고 있

다. 세 번째로는 대형 전시장 운영을 통한 체험 후 오프라인 판매 전략을 시현하고 

있다. 기존 건설사 외 건축업자, 일반인을 대상으로 B2B, B2C 영업전략을 수립 및 

실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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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클럽,  수영장, 

스파, 찜질방 등을 

갖춘 홈스파월드 

운영 

유류 유통

고령저유소, 

노원저유소, 

개진/해안/보광/북안

주유소

또한, 동사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있어 대량의 건축자재를 저가로 구매하여 매

입 원가를 최소화하고 있고, 건축자재 최신 트렌드에 부합된 수요자의 구매 욕구 

충족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납품 후에는 고객관리, 사후관리를 통해 고

객 서비스 만족을 실천하고 있고, 소매부문 판매 강화 전략으로 영업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있다. 동사는 건축자재 영업팀을 운영 중으로 대량 단체납품은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갖춘 견실한 주택업자 및 건설업체와의 협력업체 관계를 통한 제품 및 

모델선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납품 계약을 수주하여 납품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납품 관계를 유지해온 도매업자에게 직접 판매하고 있다. 소매는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제품을 전시한 대형 전시장을 통한 소비자의 직접방문에 

의한 판매 및 소규모 리모델링 업자들에게 직접 판매하고 있다. 

2. 레저 스포츠 사업 분야

동사는 2004년 12월 10일에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동 소

재 구, 보성스파월드 부동산을 매입하고,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2005년 8월부터 홈

스파월드를 개장하여 운영하고 있다. 홈스파월드는 지하 4층, 지상 5층으로 약 

4,000평 규모의 헬스클럽, 수영장, 스파, 찜질방 등을 갖춘 도심 온천 시설로 내부 자

재와 시설이 친환경적인 자재로 처리하여 운영하고 있다. 

① 헬스클럽 (헬스, 요가, 밸리댄스)

동사는 친환경 바닥마감재와 깨끗한 청정공기 환기시스템, 운동기기와 러닝 트랙, 

러닝머신 등의 설비를 보유하고 1:1 고객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② 수영장 (수영, 아쿠아로빅)

온천수를 이용한 수영장은 수입 대리석 마감과 커튼밀 시공으로 건축되었으며, 수

영강습, 아쿠아로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③ 바데풀/가족스파/스파

홈스파월드의 바데풀은 약알칼리성 온천수를 이용하여 공급하고 있고, 대온천탕과 

6개의 이벤트탕, 노천탕 등 최신식 시설들로 구성되어 있다.  

3. 유류 유통

동사의 종속회사인 ㈜에이치씨대하에너지가 석유류 제품인 휘발유, 등유, 경유, 액

화석유가스 등을 S-Oil 주식회사로부터 매입하여 대구·경북지역에 판매하는 석유

류 도·소매 사업이다. 

유통사업을 위해 저장시설인 고령저유소(경북 고령군), 노원저유소(대구 북구)를 

보유하고 있고, 직영 주유소인 개진주유소(경북 고령군), 해안주유소(대구 동구), 

보광주유소(대구 북구), 북안주유소(경북 영천군)를 운영하고 있다. 

그 외 아스콘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에이치씨보광아스콘, 레미콘 제조 및 토

사석 채취업을 영위 중인 (주)보광산업, 건자재 유통업을 영위 중인 (주)홈센타트

레이더스, 물류, 운송업을 영위 중인 (주)에이치씨물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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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산업은 지역형 

· 도시 집중형, 

계절형 산업

4. 레미콘 제조

동사는 그룹 지주회사로서, 유류 도소매, 레미콘, 아스콘, 석재 및 토사석 채취, 건

축자재 도소매, 레저 스포츠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특히 대구·경북 지역 내 

레미콘, 아스콘 사업을 영위하는 다수의 계열사 및 관계사를 보유하고 있다. 관계

사인 보광산업의 골재 사업부에서 생산된 골재 중 약 90%는 레미콘 사업부와 아

스콘 사업부를 비롯한 홈센타홀딩스 그룹에서 수직계열화를 통해 원재료를 안정적

으로 수급하고, 근거리 공급 체계를 구축, 수송 비용을 절감하여 대구·경북 지역 

내 레미콘, 아스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한국레미콘공업협회 지역별 공장 현황을 살펴보면 대구지역 총 22개 레미콘 업체 

중 동사의 종속회사인 (주)보광산업을 포함한 6개 업체가 포함되어 있어 대구지역 

레미콘 납품 입찰 참여에도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동사의 종속회사 (주)에이치씨보광레미콘, (주)에이치씨대동산업, ㈜에이치씨보광

알엠씨, (주)홈센타, (주)보광산업, (주)에이치씨황재레미콘, (주)에이치씨제일레미

콘, (주)에이치씨보광콘크리트가 영위 중인 레미콘 산업은 제품 생산 후 레미콘 트

럭은 90분, 덤프트럭은 60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까지가 영업권으로 국한

되므로 도달할 수 있는 거리가 제품의 시장권역을 형성하므로 지역형 산업이다. 레

미콘은 한시적, 무재고의 제품 특성으로 인하여 주문에 의한 생산ᆞ공급하는 주문

형 산업의 성격을 가지며, 수요에 대하여 공급이 비탄력성 산업이다. 또한, 건설공

사의 발주가 대부분 인구가 집중된 도심에서 발생하므로 도시집중형 산업이다. 

레미콘은 종류에 따라 골재, 치수, 강도 등이 달라지며, 보통 콘크리트, 경량 콘크

리트, 포장 콘크리트, 고강도 콘크리트로 분류된다. 레미콘은 제품별로 조골재(콘크

리트 재료로 사용되는 모래, 자갈), 최대 치수, 호칭 강도(콘크리트를 표준양생조건

(23±2℃)에서 28일간 양생한 후 파괴하여 측정한 압축강도), 슬럼프(반죽의 질

기) 등에 따라 100개 이상의 생산 규격이 존재하는 다품종의 제품이다. 자갈의 종

류에 따라 19㎜는 도로·대교용, 25㎜는 주택용, 40㎜는 바닥 포장용에 일반적으

로 사용된다. 

[그림 11] 레미콘 제조 공정도

*출처 : 보광산업 홈페이지, 나이스디앤비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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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제조 공정 

시멘트 및 골재 

저장 – 원재료 

이송 설비 – 골재 

혼합 – 제품 

일반적으로 레미콘 제조 공정은 시멘트 및 골재 입고 및 저장 → 원재료 이송 설비 

→ 골재 혼합/계량 → 제품 출하 순으로 이루어진다. 혼합을 위한 원료인 시멘트와 

골재는 저장빈(밀폐형)에 저장되며, 각각의 저장빈에 저장된 골재, 시멘트 등은 컨

베이어 밸트 및 이송관을 통해 계량 및 혼합시설로 투입된다.

일반적으로 핵심 공정인 골재 혼합 공정에서는 시멘트, 골재 혼화제 등이 적정 혼

합되어 최종 레미콘으로 생산되며, 입도, 비중, 흡수율 등을 정밀 테스트한 후 최종 

출하하여 건설현장에 공급된다. 동사는 종속회사에서 자체 생산한 입형이 개선된 

골재를 사용하여 강도 내구성, 수밀성, 작업성 등 품질이 우수한 KS F 4009 표준 

규격의 레미콘을 생산한 후 대구·경북 전역에 납품하고 있다. 

[그림 12] 보광산업 설비현황

BOX형 컨베이어벨트 덮개 분진망 설비

*출처 : 보광산업 홈페이지, 나이스디앤비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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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재무분석

2018년도 매출 

전년 대비 2% 

증가 

동사는 대구,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레미콘 매출과 건설자재 유통을 주 사업으로 영

위하는 홈센타홀딩스 그룹의 지주회사이며, 동시에 자체사업으로 건축자재 유통 및 

레저스포츠업을 겸하고 있다. 다만, 연결기준 매출은 유류 도소매가 50% 수준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레미콘, 골재 및 아스콘 등 건축재료 공

급사업이 36%를 점유하고 있다. 

[표 10] 동사 손익계산서                                            (단위 : 백만 원)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8년 
3분기

2019년 
3분기

매출액 95,730 234,366 239,013 173,579 182,432 

매출원가 88,159 212,630 221,850 163,624 166,139 

매출총이익 7,570  21,736  17,163  9,954  16,293 

판매비와관리비 7,504  20,204  22,080  15,468  16,988 

영업이익(손실)  66  1,532 (4,917) (5,513) (695) 

금융수익  13,601  5,712  2,645  1,328  1,196 

금융비용  1,236  4,202  5,166  4,931  3,524 

기타수익  4,385  4,507  2,136  1,056  979 

기타비용  507 62,772  29,694  1,085  250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16,309 (55,224) (34,997) (9,151) (2,293) 

법인세비용 482 2,312 458 (595) 468 

당기순이익(손실)  15,827 (57,536) (35,455) (8,555) (2,760) 

기타포괄손익  461 (183) (392) (122) (111)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포괄손익  128 (210) (392) (122) (111)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포괄손익  334  27  - -  - 

총포괄손익 16,289 (57,719) (35,846) (8,678) (2,871) 

당기순이익(손실)의 귀속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손실)  15,827 (60,849) (36,146) (8,071) (3,329) 

    비지배지분에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손실)  -  3,313  692 (484) 569 

총 포괄손익의 귀속 　   　 　

    총 포괄손익,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지분 16,289 (61,037) (36,516) (8,193) (3,383) 

    총 포괄손익, 비지배지분  - 3,318  669 (484)  511 

주당이익 　  　 　

    기본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292 (804) (458) (103) (39) 

    희석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 (804) (458) (103) (39) 

동사의 2017년 매출은 2016년 12월에 유류도소매업체인 대하에너지와 골재채취업

체인 보광산업을 종속회사로 편입하면서 전년 대비 145% 증가한 2,344억 원을 기

록하였다. 그리고, 2018년에는 연결대상 회사의 변동이 없는 가운데 2% 성장한 

2,390억 원을 나타냈으며, 2019년 3분기까지의 매출도 전년동기 대비 5% 증가한 

1,824억 원을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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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의 영업이익은 2017년에 15억 원으로 전년도의 1억 대비 15억 원 증가하였

다. 그러나, 종속회사 보광산업의 지분에 대한 손상차손 급증으로 당기순손실은 –
575억 원을 기록하였으며, 2018년에도 판관비 증가와 종속회사 투자지분 손상차손

으로 적자를 지속하였다. 

[그림 13] 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 추이 [그림 14] 증가율/이익율 추이

*출처: 동사 IR 자료, 나이스디앤비 작성

다만, 2019년 3분기까지 누적 영업수지는 연초 레미콘 매출단가의 인상(6%) 등에 

힘입어 영업적자 폭이 크게 감소하였으며(2018년 3분기 누적영업손실 –55억 원 → 

2019년 3분기 누적영업손실 -7억 원), 종속기업 지분에 대한 손상차손도 추가로 

발생할 여지는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보광산업 주가 추이: 2018.12.28, 

3,970원/주 → 2019. 6. 28, 4,445원/주 → 2019.11.19일, 4,890원/주).

[표 11] 동사 재무상태표                                            (단위 : 백만 원)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3분기

자산    　

    유동자산 78,198 80,920 80,695 57,602

        현금및현금성자산 5,154 23,538 18,041 6,397

        단기금융상품 4,151 860 989 904

        매출채권 36,409 31,804 31,858 32,226

        기타수취채권 21,889 14,148 23,804 8,870

        기타유동자산 1,140 714 1,045 3,252

        재고자산 8,873 9,855 4,946 5,953

    비유동자산 309,067 277,210 243,182 267,166

        장기금융상품 728 1,145 1,391 1,845

        비유동성파생상품자산 - 41 - -

        매도가능금융자산 3,482 2,717 - -

        기타포괄-공정가치금융자산 - - 2,077 2,969

        투자부동산 3,383　 2,851　 　7,285 7,235

        유형자산 141,679 168,892 164,491 170,469

        무형자산 158,189 98,238 65,189 61,806

        기타비유동수취채권 - 2,000 1,000 21,171

    자산총계 387,265 358,130 323,877 324,769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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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보광

산업 인수로 발생

한 대규모 상각 

부채
    유동부채 106,973 123,902 133,143 132,544
        매입채무 13,855 10,457 11,645 11,035
        단기차입금 77,692 62,842 70,929 90,033
        기타지급채무 5,547 5,523 5,147 5,746
        기타유동부채 1,605 2,874 2,125 1,956
        유동성파생상품부채 - 1,719 450 172
        당기법인세부채 1,383 1,844 1,559 442
        유동성전환사채 - 21,979 11,870 2,009
        유동성장기차입금 6,334 16,565 28,982 18,542
        유동성리스부채 - - - 2160
    비유동부채 60,829 68,636 52,788 51,870
        장기차입금 25,356 23,859 17,279 10,436

        전환사채 - 6,837 - -

        비유동파생상품부채 - 950 13 -

        리스부채 - - - 7,021

        확정급여부채 3,415 3,851 3,735 3,900
        이연법인세부채 18,328 19,875 17,770 17,117
        기타비유동금융부채 6,252 5,875 5,572 4,068
        기타충당부채 7,478 7,390 8,420 9,329

    부채총계 167,802 192,537 185,931 184,413

자본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160,085 104,977 80,774 78,585

        자본금 20,357 41,898 42,425 42,557

        자본잉여금 93,574 79,882 79,998 81,060

        기타자본구성요소 (13,713) (13,686) (2,624) (2,616)

        이익잉여금(결손금) 59,868 (3,116) (39,025) (42,416)

    비지배지분 59,377 60,615 57,172 61,770

    자본총계 219,463 165,592 137,946 140,355

자본과부채총계 387,265 358,130 323,877 324,769

동사의 자산/부채/자본 변화는 2016년 12월에 보광산업 인수로 발생한 영업권의 

대규모 상각(2017년 616억 원, 2018년 284억 원)으로 총자산 및 자기자본이 2년 

연속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따라 동사의 부채비율은 2016년 76.5%에서 

2018년 134.8%로 증가하여 재무안정성이 다소 저하되었다. 

[그림 15] 자산/부채/자본 비교 [그림 16] 자본구조 안정성

*출처: 동사 IR 자료, 나이스디앤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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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동사 현금흐름표                                            (단위 : 백만 원)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3분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4,024 14,284 10,394 6,024 

    당기순손실 15,827 (57,536) (35,455) (2,760)

    조정 (12,280) 73,464 46,237 15,737 

        법인세비용 482 2,312 458 468 

        이자비용 888 4,036 4,326 3,215 
        감가상각비 2,152 6,713 8,727 8,553 
        무형자산상각비 - 4,368 4,368 3,286 
        유형자산손상차손 - - 5 - 

        무형자산손상차손 - 61,598 28,400 - 

        잡손실 - - - -

        투자부동산평가이익 (61) (100) (185) (23) 

        염가매수차익 (3,181) (672) - -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ᆞ부채의변동 794 2,469 3,656 (4,400)
        기타수취채권의 감소(증가) (577) 607 141 430
        기타유동자산의 감소(증가) (644) 853 (155) (2,256)

        기타비유동자산의 감소(증가) - 46 50 28

        매입채무의 증가(감소) (4,366) (5,943) 1,188 (610) 

        하자보수충당부채의 
증가(감소) - (281) - (6) 

        확정급여부채의 증가(감소) (287) (1,223) (1,348) (372)

    이자의 수취 993 1,465 1,044 810 

    배당금의 수취 268 41 49 1,768

    법인세의 환급(납부) (679) (2,731) (2,175) (2,149)

투자활동현금흐름 (72,320) (7,667) (16,730) (9,545)

    단기대여금의 감소 9,887 59,967 18,372 22,971 

    종속기업 지배력 상실로 인한 
순현금흐름 - - - 83 

    기타비유동금융자산(보증금)의 
감소 58 727 521 164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12,378) (1,283) (1,563) (1,260)

    장기금융상품의 증가 (202) (306) (577) (464)

    장기대여금의 증가 - (2,000) - -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취득 (13,313) (2,734) - (1,000)

    무형자산의 취득 - (618) (131) (511)

재무활동현금흐름 69,694 11,767 839 (8,122)

    자기주식의 처분 - - 7,494 0 

    기타비유동금융부채(보증금)의 
증가 499 251 432 435

    단기차입금의 상환 (75,802) (162,551) (170,362) (105,866) 

    장기차입금의 상환 (342) (3,504) (318) (1,000)

    전환사채의 상환 - - (18,220) (4,400)

    리스부채의 상환 - - - (1,301)

    비지배지분의 취득 - (6) - -

    주식발행비용 (226) (201) (4) (4)

현금및현금성자산의순증가(감소) 1,399 18,384 (5,497) (11,643)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3,755 5,154 23,538 18,041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5,154 23,538 18,041 6,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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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3분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4,024 14,284 10,394 6,024 

    당기순손실 15,827 (57,536) (35,455) (2,760)

    조정 (12,280) 73,464 46,237 15,737 

        법인세비용 482 2,312 458 468 

        이자비용 888 4,036 4,326 3,215 

        감가상각비 2,152 6,713 8,727 8,553 

        무형자산상각비 - 4,368 4,368 3,286 

        유형자산손상차손 - - 5 - 

        무형자산손상차손 - 61,598 28,400 - 

        잡손실 - - - -

        투자부동산평가이익 (61) (100) (185) (23) 
        염가매수차익 (3,181) (672) - -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ᆞ부채의변동 794 2,469 3,656 (4,400)

        기타수취채권의 감소(증가) (577) 607 141 430

        기타유동자산의 감소(증가) (644) 853 (155) (2,256)

        기타비유동자산의 감소(증가) - 46 50 28

        매입채무의 증가(감소) (4,366) (5,943) 1,188 (610) 

        하자보수충당부채의 
증가(감소) - (281) - (6) 

        확정급여부채의 증가(감소) (287) (1,223) (1,348) (372)

    이자의 수취 993 1,465 1,044 810 

    배당금의 수취 268 41 49 1,768

    법인세의 환급(납부) (679) (2,731) (2,175) (2,149)

투자활동현금흐름 (72,320) (7,667) (16,730) (9,545)

    단기대여금의 감소 9,887 59,967 18,372 22,971 

    종속기업 지배력 상실로 인한 
순현금흐름 - - - 83 

    기타비유동금융자산(보증금)의 
감소 58 727 521 164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12,378) (1,283) (1,563) (1,260)

    장기금융상품의 증가 (202) (306) (577) (464)

    장기대여금의 증가 - (2,000) - -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취득 (13,313) (2,734) - (1,000)

    무형자산의 취득 - (618) (131) (511)

재무활동현금흐름 69,694 11,767 839 (8,122)

    자기주식의 처분 - - 7,494 0 

    기타비유동금융부채(보증금)의 
증가 499 251 432 435

    단기차입금의 상환 (75,802) (162,551) (170,362) (105,866) 

    장기차입금의 상환 (342) (3,504) (318) (1,000)

    전환사채의 상환 - - (18,220) (4,400)
    리스부채의 상환 - - - (1,301)

    비지배지분의 취득 - (6) - -

    주식발행비용 (226) (201) (4) (4)

현금및현금성자산의순증가(감소) 1,399 18,384 (5,497) (11,643)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3,755 5,154 23,538 18,041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5,154 23,538 18,041 6,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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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순손실 

규모는 크나, 

현금흐름은 양호

한편, 동사는 지주회사로서 산하 종속회사들과 장단기 자금거래가 빈번히 이루어지

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관련 계정인 기타수취채권 약 196억 원을 2019년 상

반기에 유동자산에서 비유동자산(기타비유동수취채권)으로 재분류하면서 운전자금 

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에 대구 지역의 부동산 경기가 호조를 

보이면서 레미콘 및 아스콘 업체 등 종속회사들에 대한 자금지원의 영향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동 부분을 제외하면 운전자금 부담이 실질적으로 증가한 것은 아닌 것으로 

여겨지며 실제로 동사의 총차입금은 2019년 말 1,291억 원에서 2019년 3분기 

1,302억 원으로 11억 원 증가에 그쳤다. 그런데, 이 부분도 회계기준 변경으로 계

상된 리스 부채 약 92억 원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는 2019년 3분기까지 약 81억 

원의 차입금이 감소한 것으로 보여서 동사의 재무안정성은 오히려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동사는 2017년과 2018년 대규모 당기순손실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통한 현금흐름

은 각각 143억 원과 104억 원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비현금비용

인 무형자산 상각(2017년 616억 원, 2018년 284억 원)이 손실의 대부분을 차지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동사는 2018년 중 종속회사에 대한 대여금 286억 원을 주로 보유 현금과 예

금을 활용하여 충당함으로써 보유 현금과 예금이 55억 원 감소하였다. 또한, 2019

년 3분기에도 관계회사 대여금 및 차입금 상환 등 필요자금을 보유 현금과 예금으

로 충당함으로써 보유 현금과 예금 잔액은 42.8억 원을 기록하고 있다.

[그림 17] 동사 현금흐름의 변화

*출처: 동사 IR 자료, 나이스디앤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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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Ⅴ. 주요 이슈 및 전망

전국적인 건설 경

기는 감소세이나 

대구·경북지역 

건설경기 호조,

건축자재, 레미콘 

등 수요 증가 기

대 

동사는 대구,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레미콘 매출과 건설자재 유통을 주 사업으로 영

위하는 홈센타 그룹의 모회사인 동시에 자체사업으로 건축자재 유통 및 레저스포츠

업을 겸하고 있는 비금융지주회사이다. 연결기준 동사의 매출구성은 유류 도소매 부

문이 50%를 차지하고 있으나, 유류 사업은 국제석유제품 가격을 기준으로 공급가

를 결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정유사가 대리점 및 주유소에 공급할 때 적용되는 

명목상의 기준가격은 국제제품가격 및 환율, 시장수급에 따라 변동된다. 정유사가 

실제로 주유소 및 대리점에 공급하는 가격은 거래처의 신용도 및 판매량 등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고 있으며, 동사의 유류사업은 매출 비중은 높으나, 영업 마진이 크지 

않은 편이다. 

석유류는 국내외적으로 경제악화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환경규제정책 및 대체에너

지 연구개발로 인해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과도한 석유류 가격 인상억

제 정책 등으로 인해 석유류 유통 업계의 수익구조 악화를 초래하여 일반대리점의 

경영위축이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동사의 그 외 사업인 레미콘, 건축자재 유통사업은 건설 경기에 영향을 받는 사업이

다. 대한건설협회의 「2019년 건설경기 및 건설자재 전망자료」에 따르면, 2017년 

하반기에 시작된 건설 수주의 감소세가 2019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19년 하반기 주택경기 전망 자료에 의하면, 2018년 전

국 주택 분양 수는 28만 2,964호에서 2019년에는 26만 호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인한 이연 물량과 2019년 상반기 분양 실

적이 전년 동기 대비 저조하였던 점을 감안하여 연말까지 감소세가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동사가 사업을 영위 중인 대구지역의 경우, 분양·광고대행사 애드메이저 

부설연구소 디자인센터가 분석한 '2019년 대구 주택분양 시장 현황'에 따르면 

2019년 10월 말까지 분양한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은 36개 단지, 2만 3천 

210가구에 이른다. 올 연말까지 대구에서 13개 단지, 8천 800가구가 분양 예정인 

점을 고려하면 올해에만 3만 2천 가구가 공급, 지난 2003년 2만 7천 686가구를 

넘는 역대 최대 물량을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 내년 상반기에도 대구에서 8천 200

여 가구를 분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같이 동사의 전방산업인 건설업 경기 부진을 변치 못하고 있으나, 동사의 주 

사업장이 위치한 대구·경북지역에서 2019년 건설경기는 호조를 보임에 따라 연간 

기준으로 실적 호전이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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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의 

종속회사인 

보광산업, 대규모 

채석단지 보유

[그림 18] SWOT 분석

한편, 건설산업의 필수 소재인 골재는 천연 골재로 수요를 충당하기에 한정적이나, 

종속회사인 보광산업이 허가를 취득한 대규모의 채석단지를 보유하고 있어 상당 기

간 자원 고갈에 대한 우려 없이 골재 채취사업의 영위가 가능할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동사는 순환 아스콘의 제조를 위하여 폐아스콘으로부터 순환골재를 생산하고 

있다. 순환골재로부터 일정 품질의 재활용 제품을 생산하는 기술력이 산업 전반적으

로 향상되고 있고, 정부에서 순환골재의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 

점 역시 동사의 실적 개선에 기회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

동사는 2017년과 2018년에 종속회사 보광산업 투자지분의 손상차손이 대규모로 

발생하면서 큰 폭의 적자를 보였으나, 2019년에는 전방산업인 건설업 경기가 주 사

업장인 대구, 경북지역에서 호조를 보임에 따라 연간기준으로 실적 호전이 기대되고 

있다. 또한, 골재를 생산하는 보광산업의 주가도 건설경기 호전에 힘입어 2019년 8

월 6일 3,235원으로 저가를 기록한 후 상승세를 유지함에 따라 2019년에는 손상

차손 발생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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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 1] 동사의 주요 연혁

일자 내용

2017. 08. 대표이사 박병윤 취임

2016. 09. (주)홈센타홀딩스로 상호변경

2016. 03. 제50회 납세자의 날 표창

2013. 12. 대표이사 박병준 취임

2012. 10. 한국표준협회 KS인증대상 지식경제부 장관상

2012. 06. 대구광역시 2012년 스타기업 선정

2012. 06. 2012년 콘크리트기술경연대회 품질부분 우수상

2011. 08. 대구 산업인력공단 중소기업 학습 조직화사업 경진대회 금상

2010. 11. 전국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은상 수상(불량제로팀)

2010. 03. 대표이사 박춘호 취임(박춘만, 박춘호 각자대표이사)

2009. 11. 전국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대통령상 금상수상(창조팀)

2009. 04.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등록

2005. 08. 홈스파월드(레저사업부) 오픈

2005. 03. 대표이사 박춘만 취임

2004. 02. 레미콘사업부 ISO 9001,건마크 및 KS 품질인증 획득

2003. 10. 레미콘사업부 설립 및 공장 준공. 도매전시장 준공

2003. 03. (주)홈센타 상호변경

2002. 07. 코스닥시장 상장

2002. 02. (주)동화씨엠테크로 상호변경

2001. 05. 미장, 방수, 조적공사업 면허 인가

1999. 06.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인가(제9902호)

1997. 01. ISO 9002 인증획득(중소기업인증센터)

1996. 11. 병역특례업체 지정

1996. 01. Q마크 획득(조립식 온돌판넬)

1994. 10. 설비기자재(DH배관) 가공업 추가

1994. 05. 왜관공장 준공 및 본사이전

1993. 07. 영남대학교 컨소시업 구성 협약

1992. 10. 에너지관리공단 주최 에너지 기자재전 출품(조립식온돌판넬)

1992. 09. 전문건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인가(경북 12-67호)

1991. 09. (주)동화산업 상호변경

1988. 07. (주)동화소방 설립

*출처: 동사 홈페이지, 분기보고서(20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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